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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데
이비드는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 다리를 떨었어요. 긴장이 

되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이제 막 

초등회를 졸업하고 집사가 되었어요. 

형들이 데이비드와 다른 열세 살 

소년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로 했어요.

데이비드는 자폐 증후군이 

있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초등회를 졸업한 

일도 그중 하나였어요. 성찬을 

전달하는 건 무섭기까지 했어요. 

실수하거나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죠?

하지만 청남 형들 중 하나인 

제이콥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네가 청남에 올라와서 기뻐. 넌 잘 해낼 거야.” 

제이콥은 데이비드에게 하이 파이브를 해 

주었어요.

데이비드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다른 청남들이 열세 살 소년들에게 

무얼 해야 할지 보여 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줄로 전달해야 

하는지도요. 예배당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는 법도 연습했어요. 성찬기 

쥐는 방법도 알려 주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집에 도착한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팔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성찬기를 들어야 

해요. 이렇게, 조심해서요. 저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분을 존경한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요.”

청남들은 데이비드와 다른 소년들을 데리고 일요일 교회 

미카엘라 윌킨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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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후나 주중 활동 시간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들은 

성찬을 전달할 때 가야 하는 쪽으로 걸어 보았어요. 데이비드는 

성찬기를 드는 것도 연습했어요.

곧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날이 되었어요.

“기분이 어떠니?” 아빠의 말씀에 데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떨려요.”

아빠는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꾸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신권에 관한 경전 구절을 읽었어요. 신권이 

있다는 건 제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손이 단정해 

보이도록 손톱도 깎았어요.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정말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다른 집사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어요. 제이콥이 데이비드 

옆에 앉았어요. 데이비드는 성찬을 전달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잘못하면 어떡하죠? 

데이비드가 흘깃 쳐다보자, 제이콥이 

데이비드를 향해 씩 웃어 주었어요. 

데이비드도 제이콥에게 미소 지은 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성찬 전달할 시간이 되자, 제이콥은 

데이비드가 처음 몇 줄에 성찬을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데이비드는 제이콥과 같이 있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성찬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사람이 머리를 경건히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사람들도 보였죠. 데이비드는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비드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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